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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쉬운 개요

최근 청소년의 사이버폭력 현상이 증가하면서, 사회적으

로 심각한 문제로 여겨지고 있다. 특히, 코로나 19로 인해 온
라인의 활용이 급증하게 되면서 청소년의 사이버 문제에 관

심이 높아지게 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코로나 19뿐만 
아니라 건축물 붕괴, 화재 사고 등과 같은 사회재난과 관련된 

환경적 요인이 청소년의 사이버폭력이라는 문제행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또한, 청소년기는 과도

기적 시기로, 성별에 따라 발달에 서로 다른 양상을 보인다는 
점을 고려하여 성별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그 결

과,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사회재난으로부터 더욱 안전하다고 
지각하였으며, 공격성과 사이버폭력 수준이 더욱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사회적 위축은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더욱 높
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또한, 변인 간 영향력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사회재난에 대한 안전체감도가 
사회적 위축에 보다 큰 영향을 미쳤으며, 남학생은 여학생에 

비해 공격성이 사이버폭력에 보다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청소년기의 

특성과 예측하기 어려운 사회재난으로 인해 사회적으로 불안
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청소년기의 사이버폭력 

감소를 위해 사회적인 차원에서 관심을 가지고,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프로그램의 개발과 온라인으로 청소년들에게 교육

을 진행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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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성별에 따라 청소년이 지각한 사회재난 안전체감도와 사회적 위축, 공격성, 사이버폭력 간의 구조적 

관계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실시한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KCYPS) 2018의 3차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잠재평균분석 및 다집단 분석을 통해 청소년의 성별에 따른 영향력의 차이를 검증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의 성별에 따라 청소년이 지각한 사회재난 안전체감도와 사회적 위축, 공격성, 사이버폭력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사회재난 안전체감도와 공격성, 사이버폭력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회적 

위축은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더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둘째, 청소년의 성별에 따라 청소년이 지각한 사회재난 안전체감도가 
사회적 위축에 미치는 영향력과 공격성이 사이버폭력에 미치는 영향력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사회재난에 대한 안전체감도가 사회적 위축에 보다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공격성이 사이버폭력에 보다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근 많은 문제가 나타나고 있는 사이버폭력에 영향을 미치

는 요인들 간의 관계에서 청소년의 성별에 따른 영향력의 차이를 살펴봄으로써 청소년의 사이버폭력 문제를 예방하고 감소시키기 
위한 상담 및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진행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주제어: 사회재난 안전체감도, 사회적 위축, 공격성, 사이버폭력, 다집단 분석, KCYPS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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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인터넷과 스마트폰의 보편화가 이루어지면서 SNS를 활용한 의사

소통은 사회활동의 필수적인 요소가 되어가고 있다. 특히, 청소년들은 사이버공간을 가장 

활발하게 사용하는 세대로서, 사이버상에서 친구들과 소통하고 다양한 정보를 습득하며, SNS

를 활용하여 자신을 표현하기도 한다. 하지만 사이버공간은 익명성을 전제로 하여 은밀하고 

간접적인 형태로 이루어지기 쉬우며, 시･공간적 제약 없이 언제든지 행해질 수 있고, 상대방

을 직접 대면하지 않아 죄책감을 적게 느끼는 경향이 있다는 점에서 쉽게 폭력을 저지르게 

된다. 교육부(2021)에서 발표한 ‘2020년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오프라인에서

의 학교폭력 피해 응답률은 전년과 대비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사이버에서의 학교폭력 

피해 응답률은 12.3%로 전년도(8.9%)에 비해 3.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학교급별 

사이버 학교폭력 피해 비율을 살펴보면, 중학교가 18.1%로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고등학교 15.4%, 초등학교 10.2% 순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사이버폭력은 청소년

기의 심각한 문제로 여겨지고 있으며, 우리 사회에서 관심을 가지고 해결해야 할 중요한 문제

로 인식되고 있다. 

최근 코로나로 인해 일상생활에서 많은 변화가 생기면서 온라인의 활용이 날로 급증하고 

있으며, 대면 사회의 물리적 기능이 사이버공간으로 대체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1)에서 실시한 인터넷 이용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0년 10대 청소년의 인터넷 사용 

시간은 일주일 평균 27.6시간이었는데, 이는 전년도(2019년)에 비해 10시간이 증가한 시간

이다. 이러한 온라인의 활용은 비대면 시대에 많은 이점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을 가지지만, 사이버상에서의 지능형 범죄가 심각화되고, 저연령화되어 가는 상황을 고려

해본다면, 청소년기의 아이들에게도 많은 문제를 유발한다는 점에서는 부정적인 측면을 가지

고 있다. Akers(2017)의 사회학습이론에 따르면, 청소년이 자신이 속해 있는 사회가 안전하

지 못하다고 생각할수록 더욱 비행 행동이 증가한다고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김진과 하문선

(2020)은 사회적인 재난이 아이들의 발달 및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고, 이는 

사이버폭력이라는 문제를 유발하게 된다고 하였다. 따라서 현대 사회에서 전 세계적으로 공포

감을 조성하고 있는 코로나 19와 건물 붕괴 사고, 화재 사고 등에 대한 이슈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이러한 사회재난에 대한 안전체감도가 청소년의 사이버폭력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사회재난은 사람들을 공포와 불안, 생명의 위협에 직접 노출시킴으로써 스트레스를 유발하

고, 정신건강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Barnes, Treiber & Ludwig, 2005). 최근 코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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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의 장기화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속되고 집에서 지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사회적 

고립감이 증대되고, 대인관계의 단절로 인해 사회적 위축감이 증가하고 있다. 한국청소년상담

복지개발원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를 살펴보면, 코로나 19로 가장 힘든 점은 

친구들을 만나지 못하는 것(72%)이라고 하였으며, 또 다른 힘든 점으로는 ‘외출 자제로 인해 

집에서만 지내야 하는 갑갑함(62.2%)’이라고 답하였다(이기순, 2020). 뿐만 아니라 건축물 

붕괴, 산불로 인한 화재, 교통사고 등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는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서 

사람들의 사회재난으로부터 안전한지에 대한 생각이 많아지고, 이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재난으로부터 안전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청소년들은 정서적･행동적으로 

많은 제약을 경험하게 되고, 이로 인해 일상생활이나 대인관계 등 사회 전반에서 위축을 경험

하게 된다. Imran과 Zeshan, Pervaiz(2020)은 청소년들이 사회재난으로 인해 사회적으로 

위축되면서 정신건강에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고 하였으며, 황성현과 이강훈(2017)은 이러

한 사회적 위축은 사이버 비행을 증가시킨다고 하였다. 

사회재난으로 인한 부적응적인 양상은 정서적 측면뿐 아니라 행동적 측면에서도 나타난다. 

초등학생의 경우 이전 발달단계로의 퇴행이나 애착 행동, 공격성 등이 증가한다고 하였으며, 

사춘기 청소년의 경우 비행과 공격적인 행동, 이유 없는 폭력성 등이 나타난다고 하였다(전혜

영, 2020.09.10.). 이와 관련하여 Al Majali와 Alghazo(2021)의 연구에서는 코로나 19로 

인해 불안과 우울 그리고 공격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하였으며, 박영숙과 임안나(2017)의 연

구에서는 공격성이 높은 청소년은 공격성을 표출하기 위한 분출구로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온라인에서도 폭력을 저지르게 된다고 하였다. 또한, 양윤식과 김수민, 이태헌(2019)은 청소년

의 사회적 위축이 공격성과 비행의 원인이 된다고 하였다. 이처럼 청소년이 사회적 위축뿐만 

아니라 공격성은 사이버폭력을 유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회재난 안전체감도와 사회적 위축, 공격성, 사이버폭력은 청소년기의 발달적 특성

으로 인해 성별에 따라 다양한 양상을 보이는데, 청소년기는 일반적으로 아동기에서 성인기로 

넘어가는 과도기적 시기로, 급격한 발달적 변화를 보인다. 이로 인해 사회환경의 변화에 더욱 

많은 영향을 받게 되는데, 최근 양성평등과 양성적인 성 역할 행동에 대한 주제가 많이 등장하

고 있지만, 여전히 사회적으로 부과되는 성 역할로 인해 여성이 남성보다 사회가 안전하지 

못하다는 인식이 더욱 높으며(이민지, 정건희, 2020), 사회적으로도 더욱 위축된 모습을 보인

다. 또한, 청소년기의 성차는 초등학생보다 중학생에게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 사회

통제이론에 따르면 사회적 유대가 높으면 공격적이고 폭력적인 행동, 비행 행동이 감소하게 

되는데,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사회적 유대가 더욱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Hirschi,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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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성별에 따른 차이와 관련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정재훈과 이병도(2017)의 연구에

서 남성이 여성보다 사회적 사건에 대한 안전체감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최은영

(2020)의 연구에서는 중학생의 성별에 따라 사회적 위축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난다고 

하였다. 또한, 조민규와 김춘경, 송현정(2014)의 연구에서는 청소년기의 남학생 집단이 여학

생 집단보다 더욱 높은 공격성을 보였다고 하였으며, 김경호와 차은진(2012)의 연구에서는 

남자 청소년이 여자 청소년보다 사이버폭력에 더 높은 가담률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청소년의 성별에 따른 변인 간 차이에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사회적 안전체감도와 공격

성, 사이버폭력 수준이 더욱 높고,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사회적 위축에서 더욱 높은 수준을 

보인다는 것을 예측해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사이버폭력을 종속변인으로 설정하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사회재난 안전체감도와 사회적 위축, 공격성을 선정하였다. 이를 통해 청소년의 

성별에 따라 사회재난 안전체감도와 사회적 위축, 공격성, 사이버폭력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는지 잠재평균분석을 활용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이를 토대로 사회재난 안전체감

도와 사회적 위축, 공격성, 사이버폭력 간의 구조적 관계에서 청소년의 성별에 따른 영향력의 

차이를 다집단 분석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최근 많은 문제가 되는 

청소년의 사이버폭력 문제를 코로나 19나 건축물 붕괴, 화재, 교통사고 등 다양한 사회적 

사건 사고와 같은 사회재난과 함께 고려하여 이를 예방하기 위한 접근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며, 성별에 따라 변인 간 관계의 영향력 차이 검증 결과를 토대로 청소년의 성별에 따른 

적절하고 조금 더 구체적인 개입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이를 

토대로 한 본 연구의 연구문제 및 연구모형은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잠재평균분석에서 청소년의 성별에 따른 사회재난 안전체감도와 사회적 위축, 

공격성, 사이버폭력 간 차이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2. 다집단 분석에서 청소년의 성별에 따른 사회재난 안전체감도와 사회적 위축, 

공격성이 사이버폭력에 미치는 영향력과 그 차이는 어떠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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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실시하는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2018 자료를 활용하였다. 

KCYPS 2018은 2018년(1차년도) 기준 전국의 초등학교 4학년 재학생 2,607명과 중학교 

1학년 재학생 2,590명을 대상으로 시작하여 현재 2020년(3차년도)까지 수집되었다. 본 연구

에서는 연구의 목적에 따라 수집된 자료 중 2020년(3차년도)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누락되거

나 불성실하게 응답한 데이터를 제외하고 유효응답을 얻어낸 중학교 3학년 2,384명을 대상으

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배경변인 구분
빈도(비율 %) 

남학생 여학생

스마트폰 

사용 여부

나의 스마트폰이 있음 1,251(97.9) 1,084(98.0)

나의 스마트폰은 없지만, 

다른 사람의 것을 이용함
11(0.9) 13(1.2)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음 16(1.3) 9(0.8)

형재자매 중

본인 순위

첫째 712(55.7) 613(55.4)

둘째 468(36.6) 423(38.2)

셋째 88(6.9) 63(5.7)

넷째 이상 10(0.8) 7(0.4)

거주지역

서울권 191(14.9) 199(18.0)

경인권 417(32.6) 371(33.6)

대전/충청/강원권 233(18.2) 146(13.1)

대구/경북권 113(8.8) 103(9.3)

부산/울산/경남권 181(14.3) 153(13.9)

광주/전라/제주권 143(11.2) 134(12.1)

전체 1,278(100) 1,106(100)

표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N =2,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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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측정도구

1) 사회재난 안전체감도

청소년이 지각한 사회재난 안전체감도를 측정하기 위해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연구원

이 개발한 척도를 활용하였다. 본 척도는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나눠져 있으며, 연구 목적

에 따라 사회재난에 대한 자료만 사용하였다. 사회재난은 감염병 유행, 건축물 붕괴, 화재 

및 폭발사고, 교통사고, 환경오염사고, 미세먼지 등 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에 

대한 응답방식은 Likert식 4점 척도로 1점(매우 안전하지 않다)에서 4점(매우 안전하다)으로 

이루어져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재난 안전체감도의 평균값을 활용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

록 우리사회가 사회재난으로부터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수준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2) 사회적 위축

청소년의 사회적 위축을 측정하기 위해 김선희와 김경연(1998)이 개발한 아동 및 청소년의 

행동 문제척도를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연구원이 수정 및 보완한 척도를 활용하였다. 본 

척도는 총 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에 대한 응답 방식은 Likert식 4점 척도로 

1점(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4점(매우 그렇다)으로 이루어져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 위축 

정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척도의 신뢰도 계수는 .881로 나타났다.

3) 공격성

청소년의 공격성을 측정하기 위해 조붕환과 임경희(2003)가 개발하고 타당화한 아동의 

정서･행동문제 척도를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연구원이 수정 및 보완한 척도를 활용하였

다. 본 척도는 총 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에 대한 응답 방식은 Likert식 4점 

척도로 1점(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4점(매우 그렇다)으로 이루어져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공격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척도의 신뢰도 계수는 .858로 나타났다. 

4) 사이버폭력

청소년의 사이버폭력을 측정하기 위해 이승현과 강지현, 이원상(2015)이 한국에서 발생하는 

사이버폭력의 행위 내용을 중심으로 개발한 척도를 활용하였으며, 총 15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각 문항에 대한 응답 방식은 ‘전혀 없다(1점)’, ‘1년에 1~2번(2점)’, ‘한 달에 1번(3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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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에 2~3번(4점)’, ‘1주일에 1번(5점)’, ‘1주일에 여러 번(6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사이버폭력 정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척도의 신뢰도 계수는 .913으로 나타났다.

3.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성별에 따른 청소년이 지각한 사회재난 안전체감도, 사회적 위축, 

공격성, 사이버폭력의 차이를 살펴보고, 청소년의 성별에 따라 안전체감도와 사회적 위축, 

공격성이 사이버폭력에 미치는 영향력의 차이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분석

절차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각 변인의 측정문항을 모두 측정변인으로 사용하는 경우 자료의 

다변량 정규성을 기대하기 어려우며, 추정해야 할 모수가 많아지기 때문에(Hau & Marsh, 

2004) 만족할 만한 적합도를 얻기 위해 사회재난 안전체감도와 사회적 위축, 공격성, 사이버

폭력의 측정변수에 대한 문항 꾸러미(item parceling)를 통해 2개의 지표변수를 설정하였다. 

둘째, 잠재변인이 타당화를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측정모형의 적합도 및 

추정치를 확인하였다. 셋째, 청소년의 성별에 따라 변인들 간 상관관계를 검증하기 위해 

Pearson 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 넷째, 청소년의 성별에 따라 변인 간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

하는지 살펴보기 위해 측정모형의 형태 동일성, 측정 동일성, 절편 동일성을 검증하였고, 변인 

간 차이가 존재하는지에 대해 잠재평균분석을 실시하여 살펴보았다. 다섯째, 청소년의 성별에 

따라 사회재난 안전체감도, 사회적 위축, 공격성, 사이버폭력 간 구조적 관계에서 영향력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다집단 분석을 실시하였다. 

Ⅲ. 연구결과

1. 측정모형 분석

본 연구에서 활용한 측정변인이 해당 잠재변인을 얼마나 잘 측정하고 있는지 검증하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TLI .996, CFI .998, RMSEA .022로 나타났다. 

이러한 적합도 기준을 토대로 잠재변수와 측정변수 간 모수치를 추정하기 위하여 측정모형을 

통해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문수백(2009)의 기준에 근거하여 잠재변수 간 상관계수가 

.85이하로 나타나 변별타당도가 존재하며, 요인부하량이 평균 .05이상으로 나타나 수렴타당

도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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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측정모형 검증 결과

2. 측정변인 간의 상호상관행렬

청소년의 성별에 따른 각각의 집단에서 측정변인 간 상호상관행렬을 살펴본 결과, 표 2와 

같다. 그 결과, 청소년의 성별에 상관없이 사회재난 안전체감도는 사회적 위축, 공격성, 사이

버폭력과 부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회적 위축은 공격성, 사이버폭력과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공격성은 사이버폭력과 정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 4 7 10

1 1 -.212 -.228 -.225

4 -.114* 1 .432 .279

7 -.212* .435* 1 .297

10 -.172* .260* .414* 1

*p ＜.05

1. 사회재난 안전체감도    2. 사회적 위축     3. 공격성    4. 사이버폭력

Note. 대각선 아래는 남학생 집단이며, 위는 여학생 집단임

표 2

측정변인 간 상호상관행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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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청소년의 성별에 따른 집단 간 잠재평균 차이 분석

청소년의 성별에 따른 집단 간 변인 간 동일성 검증을 위해 청소년이 지각한 사회재난 

안전체감도와 사회적 위축, 공격성, 사이버폭력에 대한 모형의 적합도를 비교하였다. 각 모형

에 대한 동일성 검증 결과는 표 3과 같다. 

변수 χ2 df TLI CFI RMSEA

모형1: 형태동일성 41.512 28 .997 .999 .014

모형2: 측정동일성 53.216 32 .996 .998 .017

모형3: 측정 및 절편동일성 204.123 40 .975 .982 .042

모형4: 측정, 척도 및 요인분산동일성 244.559 44 .972 .978 .044

표 3

동일성 검증에 대한 적합도 지수

먼저 측정모형의 형태동일성 검증을 위해 사회재난 안전체감도와 사회적 위축, 공격성, 

사이버 비행 간의 상관관계를 허용하고 모수의 측정을 자유롭게 추정하도록 한 기저모형(모형

1)의 적합도는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모형2는 청소년의 성별에 따른 집단

의 요인 적재치에 동일성 제약을 가한 모형으로 적합도를 검증한 결과, 모형1과의 χ2값 차이

[△χ2(df =4)= 11.704, p＜.05]가 유의하게 나타나 측정동일성이 기각되지만, 모형의 간명성

을 고려한 적합도 지수인 TLI와 CFI, RMSEA가 모형1에 비해 나빠지지 않았으므로 동일성 

제약은 기각되지 않는다(김주환, 김민규, 홍세희, 2009). 따라서 모형2의 측정동일성 모형은 

성립된다. 측정동일성이 성립되어 모형3에서 각 측정변인이 절편까지 동일성 제약을 가한 

후 모형2와 적합도를 비교한 결과, χ2값 차이[△χ2(df =8)=150.907, p＜.05]가 유의하게 나

타나 절편동일성이 기각되지만, 다른 적합도 지수에서 나빠지지 않았으므로 모형 3의 절편동

일성 모형이 성립된다. 이러한 잠재평균은 Cohen(1988)의 효과크기(d)를 통해서 일반적 측

정기준에 부합하는 값을 제시할 수 있다. d값을 산출하기 위해 청소년의 성별에 따른 두 

집단에서 산출된 요인분산동일성 가정에 대한 검증(모형4)을 실시한 결과, 모형3과의 χ2값 

차이[△χ2(df =4)=40.436, p＜.05]가 유의하게 나타나 요인분산동일성이 기각되지만, 다른 

적합도 지수에서 나빠지지 않아 모형4의 요인분산동일성 제약은 기각되지 않는다. 청소년의 

성별에 따른 집단의 추정된 잠재평균의 차이는 표 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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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여학생 남학생 p 효과크기(d)

사회재난 안전체감도 0  .133 .000 .409

사회적 위축 0 -.088 .003 .196

공격성 0  .051 .046 .162

사이버폭력 0  .031 .000 .704

표 4

각 변수에 대한 청소년의 성별 간 잠재평균 차이 분석

 

그 결과,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사회재난 안전체감도와 공격성, 사이버폭력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회적 위축은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잠재평균의 차이는 Cohen의 효과크기(d)로 미루어 보았을 때, 청소년의 성별에 따라 사이버

폭력은 매우 높은 수준의 평균 차이를 보이지만, 사회재난 안전체감도는 중간 정도의 차이를, 

사회적 위축과 공격성은 낮은 수준의 평균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 청소년의 성별에 따른 변인 간 구조관계

측정모형의 동일성 검증을 통해 청소년의 성별에 따른 집단에서 사회재난 안전체감도와 

사회적 위축, 공격성, 사이버폭력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각 변인 

간의 관계를 살펴보는 경로모형을 검증하고, 청소년의 성별에 따른 각각의 영향력을 검증해 

보았다. 각 잠재변인에 대한 모든 요인의 적재치를 동일하게 고정한 경로모형의 적합도를 

측정한 결과, 만족할 만한 적합도를 보였으며[χ2(df =32)=53.216, TLI=.996, CFI=.998, 

RMSEA=.017], 청소년의 성별에 따른 집단의 경로계수는 표 5와 같다. 

변수
남학생 여학생

B β B β

사회재난 안전체감도 → 사회적 위축 -.149* -.130 -.287* -.236

사회재난 안전체감도 → 공격성 -.187* -.179 -.143* -.150

사회재난 안전체감도 → 사이버폭력 -.034* -.086 -.049* -.142

사회적 위축 → 공격성  .430*  .473  .380*  .487

사회적 위축 → 사이버폭력  .029*  .083  .045*  .158

공격성 → 사이버폭력  .166*  .429  .087*  .240

*p＜.05

표 5

청소년의 성별에 따른 모수 추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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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성별에 관계없이 청소년이 지각한 사회재난 안전체감도가 높을수록 사회적 위축과 

공격성, 사이버폭력 정도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회적 위축이 높을수록 공격성과 

사이버폭력이 높아지며, 공격성이 높을수록 사이버폭력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5. 청소년의 성별에 따른 변인 간 영향력 차이 분석

청소년의 성별에 따른 집단 사이에 존재할 수 있는 경로계수 간 유의미한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모형 내에 존재하는 6개의 경로계수에 각각 동일화 제약을 가한 모형 6개를 기저모형과 

비교하였다. 표 6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모든 경로계수에 동일화 제약을 가해도 모형의 적합

도가 나빠지지 않았다[χ2(df =38)=79.386, TLI=.993, CFI=.995, RMSEA=.021]. 

동일성 제약을 가한 모형 △df △χ2 △TLI △CFI

사회재난 안전체감도 → 사회적 위축 1  6.305* -.001 -.001

사회재난 안전체감도 → 공격성 1  1.078  .000  .000

사회재난 안전체감도 → 사이버폭력 1   .735  .000  .000

사회적 위축 → 공격성 1  1.818  .000  .000

사회적 위축 → 사이버폭력 1   .835  .000  .000

공격성 → 사이버폭력 1 14.472* -.002 -.002

모든 경로에 동일성 제약 6 26.170 -.003 -.003

*p＜.05

표 6

기저모형과 경로추정계수에 동일화 제약을 가한 모델 간 차이 비교

표 6을 통해 살펴보면, 청소년이 지각한 사회재난 안전체감도가 사회적 위축에 미치는 경로

[△χ2(df =1)=6.305, p＜.05]와 공격성이 사이버폭력에 미치는 경로[△χ2(df =1)=14.472, 

p＜.05]에 대한 동일화 제약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2가

지의 경로 모두 표 5에서 유의미한 영향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나 청소년의 성별에 따라 

2가지 경로에서의 영향력에서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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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이 지각한 사회재난에 대한 안전체감도와 사회적 위축, 공격성, 사이

버폭력에서 청소년의 성별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고, 이러한 차이를 토대로 변인들 간 구조적 

관계에서 나타나는 영향력의 차이를 검증하였다. 연구문제를 중심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의 성별에 따라 사회재난에 대한 안전체감도와 사회적 위축, 공격성, 사이버폭

력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청소년의 성별에 따라 사회재난에 대한 

안전체감도의 차이를 살펴보면, 청소년기 남학생 집단이 여학생 집단보다 사회재난에 대한 

안전체감도가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재훈과 이병도(2017)의 연구에서 남성의 경우 

여성보다 사회적으로 더욱 안전하다고 느낀다는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사회적 재난은 사람들

에게 공포감을 확산시키게 됨으로써 외출의 자제, 일상생활에 대한 통제, 대인관계 철회, 사회

적 정체감 붕괴 등의 사회적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된다. 이러한 사회적 스트레스는 특히, 

타인지향적인 여학생에게 보다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청소년기의 경우 또래 관계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지만, 독립적인 성향이 강한 남학생에 비해 여학생은 타인에게 의존적인 모습

을 보이는 특성을 토대로 살펴보면(Rose & Rudolpf, 2006), 사회재난의 발생은 사회적인 

관계와 활동에 많은 제약을 받게 되고, 심각한 경우 단절을 경험하게 된다는 불안을 유발함으

로써 같은 수준의 사회재난을 경험하게 되더라도 남학생에 비해 여학생이 이를 더욱 안전하지 

못하다고 느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청소년의 성별에 따른 공격성과 사이버폭력의 차이를 살펴보면, 청소년기 남학생 

집단이 여학생 집단보다 공격성과 사이버폭력의 수준이 더욱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장은옥(2017)의 연구에서 청소년의 성별에 따라 공격성이나 폭력성, 비행 등과 같은 외현화 

문제행동에서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남자 청소년집단이 여자 청소년집단보다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는 연구결과와 맥을 같이 한다. 청소년기 학생들은 사회화 과정에서 ‘남성다움’과 

‘여성다움’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인식을 배우게 되는데, 남학생들은 공격성이나 비행 등과 

같은 거친 행동을 함으로써 자신의 위치를 확인하고 또래들과의 관계에서 인정받으려고 한다

(이승현, 강지현, 이원상, 2015). 이를 통해 힘을 가지게 되면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더욱 폭력적인 행위들을 저지르게 될 수 있으며, 이러한 폭력성은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온라

인에서도 나타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남학생을 대상으로 사이버폭력과 관련된 프로

그램 개발에 있어 공격성 수준을 탐색하고, 그 수준에 따라 전문기관의 연계를 통한 치료적 

접근이나 교육을 통한 예방적 접근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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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청소년의 성별에 따른 사회적 위축의 차이를 살펴보면, 청소년기 여학생 집단이 남학

생 집단보다 더욱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유현주(2014)의 연구에서 청

소년기 여학생은 남학생보다 내면화된 어려움을 더 많이 겪으며, 이는 사회적으로 더욱 위축

된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연구결과와 맥을 같이한다. 청소년기에는 또래 관계에서 많은 영향을 

받는데, 특히 여학생의 경우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고, 친구들의 

지지 속에서 환경에 적응해 나간다. 사회적 위축은 낯선 상황에서 타인에 대한 경계심을 가지

고 주위와 어울리지 못하는 정서적 상태로(Rubin, Coplan & Bowker, 2009), 청소년기 

여학생의 관계 지향적인 욕구가 제대로 충족되지 못하면 집단 속에서 소속감을 느끼지 못하

고, 심리적인 고통을 완화하기 위해 타인과의 관계를 회피하게 되거나 위축된 모습을 보여 

자신을 고립시키게 된다. 따라서 여학생의 사이버폭력 문제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타인과의 

관계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대인관계 속에서의 지지가 부족하여 사이버폭력이 

나타나는 것이라면 현실 속에서의 대인관계 어려움을 해소하는 방안을 함께 찾아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처럼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기에 나타날 수 있는 공격성이나 사회적 위축, 사이버

폭력 등과 같은 다양한 문제행동들은 청소년의 성별에 따라 유의미하게 차이가 있음을 통해 

문제행동에 대한 일관된 프로그램이나 교육을 제공하기보다는 문제행동의 유형과 성별에 따

라 다양한 프로그램이 개발되고 실시되어야 함을 발견할 수 있다. 

둘째, 청소년의 성별에 따라 사회재난에 대한 안전체감도와 사회적 위축, 공격성, 사이버폭

력 간 영향력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 2가지 경로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사회재난에 대한 안전체감도가 사회적 위축에 미치는 영향력은 청소년의 성별에 따라 

차이가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즉, 청소년기 여학생 집단이 남학생 집단에 비해 사회재난에 

대한 안전체감도가 사회적 위축에 보다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Doey

와 Coplan, Kingsbury(2014)의 연구에서 여자 청소년이 남자 청소년보다 사회불안을 더욱 

높게 경험하고, 이로 인해 사회적으로 더욱 위축된다는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사회재난은 

개인이 아닌 사회가 집단으로 경험하는 것으로 개인의 사생활을 통제당하는 것에 대한 강한 

거부감이 생길 수 있으며, 외출을 자제하고, 다른 사람들과의 만남이 단절되어 관계에 대한 

직접적인 상호작용의 부족으로 인해 사회적으로 고립감을 더욱 많이 느끼게 된다. 

청소년기는 친구관계를 통해 심리･사회적으로 발달해 나가는데, 이러한 발달과정에서 사회

적으로 많은 제약이 가해지면서 심리･정서적으로 어려움을 많이 경험하게 된다. 특히, 여학생

들은 남학생보다 사회재난에 대한 안전체감도가 낮아 사회가 안전하지 못하다는 인식을 많이 

가지고 있어 불확실한 사회적 문제에 대한 공포감이나 불안감이 높을 수 있으며(이래혁, 

2021), 이로 인해 사회활동에 소극적이고 위축된 태도를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사회재난의 

발생에 대해 예측하고 이를 예방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따라서 사회재난으로 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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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할 수 있는 심리적･정서적 어려움을 살펴보고 이에 대해 도와줄 수 있는 적절한 개입 

방안이 필요하며, 사회재난으로 인한 불확실성에 대해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고, 자신을 돌볼 

수 있는 내적인 힘을 기를 수 있는 상담 및 지원이 체계적으로 구축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공격성이 사이버폭력에 미치는 영향력은 청소년의 성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청소년기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공격성이 사이버폭력에 보다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강상준과 양혜정(2020)의 연구에서 남자 청소년 

집단에서 공격성이 사이버불링을 유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는 연구결과와 맥을 같이 한

다. 공격성이 높으면 자신의 행동에 대한 통제력이 부족하여 자신이 경험하는 분노나 긴장감

을 제대로 해소하지 못해 온라인에서 무분별한 폭력적 행위가 나타날 수 있다(반지윤, 오인수, 

2020). 청소년기에는 사춘기를 겪으면서 감정 변화에 민감하고, 이러한 감정을 처리하고 기

능적인 행동을 계획하고 실행하도록 하는 전두엽의 발달이 미성숙하다는 점(Chambers, 

Taylor & Potenza, 2003)과 사이버 세계에 쉽게 노출되어 있으며, 직접적으로 대면하지 

않아 죄책감이 덜하다는 점으로 인해 자신의 공격적인 본능을 표출할 수 있는 공간으로 온라

인을 더욱 많이 활용할 수 있다. 특히, 청소년기 남학생은 여학생보다 높은 수준의 공격성을 

보이는데, 이로 인하여 사이버폭력을 행하게 될 가능성이 더욱 높아질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사이버폭력 문제의 예방적 차원에서 청소년기 학생들의 공격성 수준에 대해 가정과 

학교, 그리고 사회에서 관심을 기울여야 하며, 공격성의 수준이 여학생보다 남학생에게서 

더욱 높게 나타난다는 점을 고려하여 남학생이 스스로 자신의 공격적 성향을 조절할 수 있는 

통제력 향상과 이러한 공격성을 적절하게 해소할 수 있는 자신에게 맞는 방안을 찾아볼 수 

있도록 하는 교육 및 상담적 접근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반면, 청소년의 성별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성별에 상관없이 사회재

난에 대한 안전체감도는 사이버폭력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Hirschi 

(2017)의 사회통제이론에서는 주변 사람들과의 유대관계가 강할수록 자신의 정서나 행동 

등을 사회적인 규범에 맞게 조절하게 되지만, 유대감이 약화되면 범죄를 저지르게 될 가능성

이 높아지게 된다고 하였다. 이는 사회재난으로 인해 사회적 활동과 다른 사람들과의 상호작

용이 부족해지면서 범죄의 시작이 될 수 있는 사회적 유대감의 감소를 초래하게 될 수 있음을 

예측해볼 수 있다. 특히, 사회재난으로 인해 대면의 한계를 경험하게 되면서 대면의 성격을 

갖는 범죄가 감소하였지만, 비대면의 형태를 보이는 사이버상의 범죄들이 증가 추세를 보인다

는 점(이기수, 2021)을 통해 사이버폭력의 위험성이 커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온라인

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청소년기의 특성과 사회적 이슈가 되는 

사회재난으로 인해 온라인의 활용도가 높아진 사회적 상황을 고려하여 청소년기의 사이버폭력

감소를 위해 사회적인 차원에서 관심을 가지고,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프로그램의 개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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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으로 청소년들에게 교육을 진행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살펴볼 수 있는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적으로 다양

한 사고들이 발생하고 있는 현재 상황을 고려해볼 때, 사회재난에 대한 안전체감도와 최근 

청소년기에 많이 발생하고 있는 사이버폭력 간의 관계를 살펴보았다는 점과 사회재난 안전체

감도와 사이버폭력 간의 관계에서 청소년의 사회적 위축과 공격성이 미치는 직접 효과를 살펴

보았다. 이를 통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는 사건들은 감정 기복이 심하고 충동적인 청소년

기 아이들에게 혼란을 유발할 수 있으며, 이는 사이버폭력이라는 또 다른 사회적 문제를 유발

하는 악순환의 관계가 발생할 수 있음을 예측해 볼 수 있다. 즉, 사회재난으로 인해 청소년기

의 정서･행동적 어려움이 유발될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재난이 청소년기의 발달과정에 미치

는 부정적인 영향력에 대한 심각성과 이러한 청소년기의 어려움은 사이버폭력이라는 범죄로

까지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줌으로써 사회재난에 대한 개인적인 인식의 문제라고 여기기보다

는 가정과 학교, 그리고 국가적인 차원의 관심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둘째, 사회재난 

안전체감도와 사회적 위축, 공격성, 사이버폭력 간의 관계를 청소년의 성별에 따라 영향력의 

차이를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를 통해 청소년기의 사이버폭력에 대한 해결 

또는 예방적 차원의 접근을 위한 교육 및 상담 프로그램의 개발에서 성별에 따라 서로 다른 

방안을 제안할 수 있는 기초적 자료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의의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의 한계점과 추후 연구를 위한 제언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사이버폭력을 단일화된 차원에서 살펴보았다. 사이버폭력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각 하위유형에 따라 서로 다른 성별의 차이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권진, 

김보람, 2019).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사이버폭력을 단일 변인으로 살펴보기보다는 사이버

폭력의 하위유형을 분류한 후, 각각의 하위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변인 간의 관계에서 

성별에 따른 차이를 살펴봄으로써 사이버폭력의 감소를 위한 구체적인 상담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의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사회재난에 대한 안전체감도와 

사이버폭력 간의 관계에서 사회적 위축과 공격성과 같은 개인적 특성을 살펴보았다. 사회재난

에 속하는 코로나 19의 경우 사회적으로 거리 두기를 하고 외출을 자제하게 되면서 가족들과 

보내는 시간이 많아졌다는 점(최지욱, 2021)을 고려해볼 때, 추후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개인

적 특성뿐만 아니라 부모와 관련된 특성들과의 관계를 함께 살펴본다면 사회재난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부모와의 관계에 대한 변화양상을 파악해 볼 수 있을 것이며, 사이버폭력의 

보호 요인으로써 부모 변인을 활용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확보하는 데 효과적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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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ructural analysis among adolescent’s sensitivity 

towards safety in the context of social disaster, social 

withdrawal, aggression and cyber-violence

Sung, Junghye* ･ Kim, Choonkyung**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how sensitivity of safety about social 

disaster, social withdrawal, aggression affect cyber-violence and how these 

variables are related to the gender of adolescents. The main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 First, sensitivity towards safety in regards to social disaster, social 

withdrawal, aggression and cyber-violence had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groups depending on adolescent’s gender. Second, the influence of sensitivity 

towards safety in terms of social disaster and social withdrawal showed differences 

depending on adolescent’s gender. Additionally, the influence of aggression and 

cyber-violence showed difference depending on adolescent’s gender. These results, 

can be used as basic data to develop and conduct counselling and other programs 

designed to prevent and reduce the problem of cyber-violence among adolescents.

Key words: sensitivity of safety about social disaster, social withdrawal, aggression, 

cyber-violence, multi-group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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